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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혈당 수치 별 당뇨병 진단 기준 

 

 

 

 

 

2) 당뇨병과 가족력 및 비만과의 관계 

• 당뇨병은 가족력이 있고 비만인 사람이면 발병 확률이 높음 

 

3) 당뇨병 전 단계 

• 공복 혈당장애: 공복 중 혈당 검사를 했을 때    
혈당 수치가 100mg/dl~125mg/dl로 측정됨  

• 내당능장애: 식후 2시간 후 혈당 검사를 했을 때 혈당 수치가 
140mg/dl~199mg/dl로 측정됨 

 당뇨병 전 단계에서 혈당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 
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됨 

 혈당이 정상 수치가 아니라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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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당뇨병으로 인한 피부 증상 

• 피부의 극심한 건조증과 가려움증이 발생함 

• 상처의 재생 속도가 느리고 흔적도 오래 남음 

• 당뇨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서 벗겨지는 증상은 궤양으로까지  
이어질 수 있음 

• 당뇨병 환자는 감각 기능이 저하되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 
잘 느끼지 못해 조직이 파괴됨 

 

5) 당뇨와 당화혈색소 

• 당화혈색소는 3~4개월의 혈당 수치를 나타내며 혈당 관리 상태와 
당뇨병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음(정상 수치는 6% 이하임) 

• 포도당과 적혈구 내 단백질의 결합으로  
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당화혈색소도 증가함 

• 당화혈색소 수치가 상승할수록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
의미함 

 

6) 오해와 진실 

Q1. 소변에 거품이 나고 노란색이면 당뇨병이다?  X 

• 먹는 음식과 과도한 운동 여부에 따라  
소변 색이 달라지기도 함 

• 다른 원인으로도 소변 색이 노랗고 거품이 나타나는 증상이  
있을 수 있으므로 꼭 당뇨병이라 판단할 수는 없음 

 

Q2. 당뇨병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?  X 

• 당뇨병의 증상은 몸의 기능이 70% 정도 저하됐을 때 나타남 

• 당뇨병은 증상이 없을 때부터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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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생활 습관 개선 

• 당뇨병의 치료의 기본은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음 

• 당뇨병 초기라면 건강한 식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 
혈당은 정상 수치로 돌아갈 수 있음 

• 생활 습관의 개선 없이 약만 복용하는 것은 위험함 

 

2) 건강한 표준체중과 필요 열량 구하는 법 

• 표준체중 구하는 법 

- 남자 = 키(m) X 키(m) X 22 

- 여자 = 키(m) X 키(m) X 21 

• 필요한 열량 구하는 법 

- 표준체중 X 30 = 하루 필요 칼로리 

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여 식생활 습관 개선에 활용해야 함 

 

 

 
 

 

 

 

 


